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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이소윤*, 권영채**

So Yoon Lee*, Young Chae Kwon**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K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4개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총 30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지향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장애인활동지원사, 소명의식, 서비스 질, 자기효능감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elonging to four disability activity 
support organizations in K-city, Gyeongsangnam-do, and a total of 30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s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3, 2023 to to April 28,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efficents, Baron & Kenn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calling, 
self-efficacy, and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in all sub-variable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 orient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sense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ense of calling and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ions are made.

Key words :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nse of calling, service quality,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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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

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

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

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

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

가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처음에는 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11년 「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는데,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

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7호)’, ‘활동지

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흔히 장애인의 ‘손발’이라고 표

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면접촉을 통해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하는 인력으로 장애인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게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인력의 역량과 효과적인 역할

수행은 이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비

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제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 질(service quality)이란 서비스에 대

한 고객의 기대와 지각 사이의 불일치 정도와 그 방

향[1] 혹은 이용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지각한 서비스

의 비교·평가된 결과로 서비스의 수준이 이용자의 기

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하는 척도[2]로 정의될 수 있

다. 특히 서비스 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상호

작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특정한 개념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수요자에 의해 평가되므로 제공

자가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요

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질의 수준도 낮다[3].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그 조직을 지속

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이용자의 만족은 조직의 신뢰

성 강화와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이용자

발굴로 이어져 그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하겠다[4].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의 도출을 위한 필요성

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지금

까지 수행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권감

수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성취감과 클라이

언트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5],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권의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6],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직업정체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7]

정도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에 소명의식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명의식

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들이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 신의 부름을받았으며, 성직자 이외의 개인또

한, 그 일을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름에 응하는 것

에서 유래하였다. 즉, 소명의식은 기독교적 신학을 통

해 촉진되었으며, 신과 사회에 봉사하는 최선의 방법

에 대한 신의 직업적 방향으로써 소명의식을 정의하

였다[8][9]. 마르틴 루터는 소명은 생산적인 어떤 일

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수행함으

로써 신을 기쁘게 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0]. Dik과 Duffy

는 소명의식이란 개인이 초월적인 부름을 경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

견하며 타인 지향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동

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인식이며

일에 대한 역할을 알고, 의미 파악과 목표의추구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내는

태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11]고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Park[12]의 연구가 있다. 그 외 선행연구

로는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는 Han 등[13]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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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

명의식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과관계가의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Bandura[14]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

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 자기의 능력에 대한 개인

적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이며 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이므로 행

동을 변화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 자

기효능감 증진이 요구되며,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

동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15][16].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주저 없이 자신

을 소속시키고 헌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6]. 지금까지 장애인활

동지원사의 자기효능감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 관해

수행된 선행연구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기효능

감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Rye[6]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 외 선행연구들

은 대상이 사회복지사[1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8]

요양보호사[19] 등 다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밝힌 연

구는 찾기 어려워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검

토해 본 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 등[20]의 연구와 호텔

종사원의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Nam[21]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장애

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

치고, 두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이 서

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소명의식과 서비

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인활동지

원사의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의 수준은어

떠한가,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자기효

능감, 서비스 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K시 장애인활동지원기

관 4개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다. 총 3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이 중 불

성실한 응답 자료 6부를 제외한 308부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8)

Variable Categories
Freque
ncy

%

Gender
Female 275 89.3
Male 33 8.9

Age

⟨30 6 1.9
30∼39 years 13 4.2
40∼49 years 48 15.6
50∼59years 142 46.1
≥60 99 32.1

Level of
education

High 154 50.0
college 75 24.4
University 69 22.4
Graduate 10 3.2

2. 연구도구

1) 소명의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을 측정

하기 위해 Dik 등[22]이 개발한 소명척도(Calling &

Vocational Questionnaire: CVQ)를 Sim 등[23]이 우

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역한 소명척도 한국판

(CVQ-K)을 Oh[24]가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종교

적인 개념이 포함된 초월적 부름을 제외하고, 목적과

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한 8문항

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적/의미(4개), 친사회적

지향(4개)의 2개 하위영역,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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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의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소명의

식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로 나타

났고, 하위변인인 목적/의미 .96, 친사회적 지향 .96

이었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기 위해 Bandura[25]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를 기반으로 Shin[26]이 노인의 자기효능감 연구에

서 사용한 도구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기효능감

연구에 부합하도록 Kim[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효능감(4개), 자기수용

감(4개), 자기성취감(4개)의 3개 하위영역,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

변인인 사회적 효능감 97, 자기수용감 .96, 자기성취

감 .96로 나타났다.

3) 서비스 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을 측

정하기 위해 Parasuraman 등[27]이 개발한

SERVQUAL 모형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Shin[28]의 척도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한 Yoon[29]의 도구를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Kim[7]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비스의 신뢰성(3개), 대응성(3

개), 보증성취감은 4.30점, 사회적 효능감은 4.23점,

자기수용감은 3.90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평균은 4.3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서

비스질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

비스 질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

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30]의 방법에 의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표 2>에 따르면, 소명의식 전체의 평균

은 4.03점, 하위요인인 목적/의미는 4.04점, 친사회

적 지향은 4.02점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전체의

평균은 4.14점, 하위요인인 자기성취감은 4.30점, 사

회적 효능감은 4.23점, 자기수용감은 3.90점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질 의 평균은 4.35점으로 나

타났다.

표 2.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2. Degree of Sense of calling, Self-efficacy, quality of
service (N=308)
Categories Subfactor M SD
sense of
calling

purpose/mean 4.04 .59
prosocial orientation 4.02 .60

total 4.03 .55

self-efficacy

social efficacy 4.23 .53
self acceptance 3.90 .63

sense of self fulfillment 4.30 .57

total 4.14 .51
quality of service 4.35 .51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소명의식 전체

는 물론, 소명의식 하위요인인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자기효능감 전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사

회적 효능감, 자기수용감, 자기성취감 모두는 서비스

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3.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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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의식전체와 서비스질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전체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 Kenny[30]의 매개효과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명

의식 전체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

명의식 전체가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

립변수인 소명의식 전체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에서 보다 감소

할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명의식 전체가 매개

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49,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소명의식 전체는 종

속변수인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5, p<.001).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소명의식 전체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동

시에 투입하였을 때, 소명의식 전체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27, p<.001),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도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6, p<.001). 이때 3단

계에서 독립변수의 베타계수가 .27로 2단계의 .55보

다 감소하였다. 반면, 설명력은 30.1%에서 53.7%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명의식 한 요인만 투입했을 때보

다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서

비스 질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자기효능감은 소명의식 전체와 서비스 질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49, p<.001).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부분 매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self-efficacy

sense of
calling

quality of
service

.49***

.27***

.56***

그림 1. 소명의식전체와 서비스질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부분 매개모형

Figure 1 A partial mediation model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service quality

2) 소명의식의하위요인과서비스질의관계에서자기효능

감의매개효과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

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지향만 매개변수

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43,

p<.001), 목적/의미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

p>.05). 2단계에서 독립변수 소명의식 하위요인인 친

사회적 지향(β=.45, p<.001), 목적/의미(β=.16, p<.05)

모두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하위요인인 친사회

적 지향(β=.20, p<.001)과 매개변수 자기효능감(β

=.55, p<.001)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독립변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는 서비스 질에

표 3.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with major variables

Subfactor 1 2 3 4 5 6 7 8
1. purpose/mean 1
2. prosocial orientation .728** 1
3. total sense of calling .925** .928** 1
4. social efficacy .371** .451** .444** 1
5. self acceptance .324** .423** .404** .665** 1
6. sense of self fulfillment .390** .445** .451** .697** .574** 1
7. total social efficacy .413** .503** .494** .892** .867** .862** 1
8. quality of service .470** .549** .550** .659** .471** .708** .695**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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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

p>.05). 친사회적 지향의 베타계수는 .20으로 2단계의

.45보다 감소하였고, 설명력은 30.9%에서 53.6%로 증

가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지향과 서비스 질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독립변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목적/의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Z=1.49, p>.05), 친사

회적 지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5.40, p<.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분 매개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20***

.43***
.55***

.11

.10purpose/
mean

prosocial
orientation

quality of
service

self-effica
cy

그림2. 소명의식 하위요인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모형

Figure 2 A Partial Mediating Model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

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전체의 평균은

4.03점, 자기효능감 평균은 4.14점. 그리고 서비스 질

의 평균은 4.3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 전체는 물론, 소

명의식 하위요인인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자기효

능감 전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효능감,

자기수용감, 자기성취감 모두는 서비스 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명의식 전체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

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지향과 서비스 질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

와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의식과 소명의식 하

위요인인 친사회적 지향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높

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짐

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im[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

고,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이 서비스의 질 향상에 영

향을 미친다는 Han 등[13]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

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Rye[6]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고, 사회복지사[1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8] 요양보호사[19] 등의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표 4. 소명의식 하위요인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of calling and service quality

구 분

Level Level2 Level3

self-efficacy quality of service quality of service

β t β t β t

purpose/mean .11 1.51 .16 2.31* .10 1.75

prosocial orientation .43 6.01*** .45 6.40*** .20 3.40***

self-efficacy .55 12.28***

R2 .26 .31 .54

adjR2 .25 .31 .54

F 53.09*** 69.58*** 119.43***

*p<.05, ***p<.00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657-665,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63 -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소명의식과 친사회적지

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

으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명의식과 친사회적 지향을 높여

주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적절하게 높여준다면 장

애인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은 더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친사회적 지향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명의식과 친사회적 지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명의식은

개인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실제하

고 있는 것에 대해 친사회적 의도를 실천하려는 행동

과정[31]이고, 친사회적 지향은 특정 삶의 역할이 공

동의 선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이러한 소명

의식과 친사회적 지향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자체교육을 통해 함양시킬 필요가 있

다.

둘째,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장애인활

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명의

식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중요

한 예측인자이므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이 요구되며[16]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주저 없이 자신을 소속

시키고 헌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6]이기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

속적으로 서비스 질을 유지 내지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질이 곧 활동지

원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

써 소명의식이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과 서비스 질 간의 매개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질의 영향

요인을 모두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활동지

원사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있

을 것이다. 따라서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관련변인들

을 포함시켜 함께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K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

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 대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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